
 
정상문 위원장이 배제 요구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정 위원장을 위촉하겠다! 
 
  정상문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배제를 스스로 요구하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유선과 대면 협의 시, 스스로 노사협의회에서 빼달라고 강력히 요청하
였습니다. 협의 시,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배제 사유를 소명할 정도였습니다. 임기 종
료 후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고, 실무협의와 노사협의회에 노조위원장이 들어가는 것
은 위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를 수용하여 KBS본부는 애초 제안했
던 정 위원장 포함안 대신,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2인 위촉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상문 위원장이 스스로를 배제하지 않았다면
  KBS노조는 공문에는 왜 위원장을 뺐습니까?
 

KBS본부
[성명서] 2020. 7. 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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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2일 KBS노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명단 통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 놀랍습니다. 구성협의에 참여한 사람이 4명입니다. 

  정상문 위원장을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정 위원장의 셀프 배제 요구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문 위원장이 배제
를 원하지 않았다면 당장 노사협의회 동참하여 조합원 이익을 대변하십시오. KBS노
조 근로자위원 1인 자리에, KBS본부가 지체없이 정 위원장을 위촉하여 돕겠습니다.

  KBS노조 집행부를 기피해야 하는 사유 

  노사협의회 구성 협의 전, 정상문 위원장에게 기피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해당인
은 타 언론사에 우리 직원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
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해당인은 당직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영방송 직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지탄받아야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코비스에 징계 형평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20. 2. 26)
  노사협의회에서 노측 대표는 공정하고 당당하게 노동자를 대표해야 합니다. 해당인
은 공정언론투쟁 투쟁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격과 태만 때문에 수사와 징계를 받으
면서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물이 인사 징계 전반을 다룰 수 있는 노사협의회
에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고 인정한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길 
권합니다.

  소모적인 선동을 멈추고 노사협의에 충실하십시오
  KBS본부는 노사협의회 KBS측 인원 수 2명 외, 인원과 구성면에서 KBS노조의 요



구를 거의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적인 틀 안에서 KBS노조의 요구에 대해 전
향적으로 경청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동참을 기대합니다. 

 

2020년 7월 9일

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